
사랑하는 동부 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께 드립니다. 

 

2019년에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준 삶의 행위에 비하여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1초 1분, 365일 속에서 일어난 여러 상황들 속에 

하나님은 개입 하셨고 그 은혜로 올 한해도 마무리 할수 있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해동안 일어난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열매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으로 

바칩니다. 

 

부족한 저희 가정과 탄자니아 사역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함께 해주신 한국과 미국에 

계시는 우리 동부아프리카 선교회 

식구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가정의 '사랑'이 있어 행복 하고, '일'이 있어 행복 

하고, '선교사역'이 있어 행복한 선교회 식구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 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믿음의 주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십시다" (히 12:1-2) 

 

2019년 12월 30일 

영준,영훈,은래,윤석 선교사 가정 올림.  

 


